
HOME 민주노총

서울, 촛불시민 50만 육박 "국민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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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대항쟁에 나선 시민들이 본 행사를 앞두고 세종로 사거리로 속속 집결 중이다.

애초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10항쟁 21주년 기념 100만 촛불대행진은 경찰이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장군 동

상 주변에 대형 컨테이너 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그 맞은편 도로 왕복 8차선으로 행사 장소를 옮겼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동아일보와 동아면세점 사이 도로에 100만 촛불대행진 본 행사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세종로 사거리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오후 5시부터 ‘고 이병렬열사 정신계승!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기름값 폭등 규탄! 공공운수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대학교수 단체 회원 수백명, ‘가족 프란치스칸 정평창보’ 소속 천주교 신부·수녀·수도사·신자 등 수백명, 청년학생 수백명 등 대오가

계속적으로 세종로 사거리 본 행사장을 향해 이동하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 피켓을 들고 100만 촛

불대행진에 나섬으로 국민 뜻을 저버린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

원 1천여명도 빗자루를 들고 세종로 사거리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 시청 쪽에서 세종로 사거리로 향하는 넓은 도로에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손피켓과 유인물들이 쌓여 있

다. 시민들은 이 선전물들을 하나씩 집어 품 속에 챙기며 각자 촛불대행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코리아나호텔 앞에는 철도노조가 제공하는 화장실이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오토바이가 나타나

생수를 몇 박스 내려놓고 간다.

세종로 사거리 대형 컨테이너 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종로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촛불집회에 참석해 왔다는 김시영(51세) 씨는 “이명박 대통령은 뭘 잘못알고 있으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한 나라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시장 시절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계속해서 이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이 보고 있고 세계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목

소리를 높였다.

100만 촛불대행진이 예정된 7시를 1시간여 남겨둔 10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는 이미 촛불시민들로 꽉 메워지

고 있다. 컨테이너 벽을 쌓고 골방에 숨어버린 이명박 정권을 이미 이긴 국민 함성이 2008년 6월 서울 하늘을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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